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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4회)

高永煥

그러나 獨逸人은 그 努力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야금 世界에 價値잇게 
든 所以의 殆히 全部를 破壞하고,  僞善이라는 不明瞭한 宣告 下에서 英人

의 眞實한 長點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하나도 採用치 안다. 도리혀 그들은 

英人의 缺點―英人의게는 多幸히 不可能한 缺點을 採用함에 當하야 組織的, 

徹底的, 一致可決的으로 그 缺點을 더욱~惡化식인다. 獨逸人의 이 宗敎는 世

界에 對하야 極히 重大한 것이다. 何故냐 하면 그것이 現實的 힘을 가젓스

며,  그 信條가 要求하는 善惡을 다가치 實現함에 絶對的 有力한 所以이

다. 吾人은 獨逸 自身을 爲하는 同時에 아울너 世界를 爲하야 그들이 不幸히 

英人의게서 學習한 拜金思想은 速히 放擲하기를 切望한다.

拜金思想은 決코 新流行物이 아니나 그러나 從來보담도 그것이 一層 더 

有害한 것으로 된 것은 多少의 理由가 잇다. 今日의 産業主義는 다만 金錢 

문으로 엇던 事業에 從事하는 者가 그 事業을 激烈히 하는 同時에 何等의 

愉快와 何等의 興味도 엇지 못하게 된다. 家族을 制限한다는 그 힘은 自然히 

節儉에 對하야 新分野를 展開하엿다.  一般히 敎育과 自己訓練의 程度가 

高尙하게 된 結果로 各 個人은 誘惑이 잇슴을 不關하고 一定한 目的을 完强

하게 追求 遂行할 수 잇게 되얏스나, 그러나 그 目的이 生命의 本能에 違反

되는 境遇에는 그 執着性이 强烈하야지는대로 一層 더 破壞的 性質을 게 

된다.  産業主義에 原因한 生産力의 增大는 吾人으로 하야금 嫉妬하는 隣

敵의게 對하야 自國의 富를 擁護하는 陸海軍에 對함보다도 資本制度 下에서 

無慈悲하게 荒廢된 劣弱國民의 開發에 對하야 一層 더 多大한 努力과 資本

을 提供하게 하얏다.

그럼으로 金錢損失을 恐怖하는 豫想과 心慮는 사람의 幸福力을 破壞하며 

 不運의 恐怖는 사람으로 하야금 不運 그것보다도 더 不幸하게 든다. 그

러나 吾人 自身의 經驗이 證明하는 바와 가치 第一 幸福스러운 男女는 金錢

에 無相關한 사람이다. 何故냐 하면 그들은 金慾을 放逐할 만한 엇던 積極的 

目的을 가진 所以이다. 하지마는 吾人의 政治思想은 그것이 帝國主義든지 急



進主義든지 又는 社會主義임을 莫論하고 人間의 經濟的 慾望―그것만이 眞實

하게 重要한 것과 가치―에만 全力注目한다.

吾人이 産業制度를 批判함에 當하야는 吾人이 現在 採用하는 制度이든지 

又는 改革家의 提案인 制度임을 不拘하고 應用할 만한 四大 試驗石이 有하

다.

第一, 生業의 最大量

第二, 分配의 公平

第三, 生産者의 勘過할 만한 生活

第四, 生命力과 進步에 對한 最大 可能的 自由와 刺戟

이 四者에 對하야 吾人은 그 制度가 얼마 만콤 滿足을 주는가를 攻究하야 

볼 必要가 잇다. 

吾人은 槪括的으로 말하면 現代의 制度는 上例 中 第一만을 目的하고 社

會主義는 第二 第三만을 目的한다고 할는지도 疑問이다. 現代 産業制度의 擁

護者들은 技術的 進步는 産業이 國家의 手中에서 經營되는 것보다도 個人의 

籠絡 中에 經營되는 것이 一層 더 促進된다고 主張한다. 이 點에서는 그들은 

以上 列擧한 中 第四의 條件에 着眼한 닭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이것을 

財貨 又는 資本側으로부터 보아 理解할 이지, 賃金勞動者側의 處地를 보아 

理解는 못하얏다. 余는 上記 四條 中 第四의 것이 가장 重要하다고 深信하

나, 그러나 今日의 産業制度는 正統派 社會主義와 同樣으로 그것에 對하야 

莫大한 致命的이다. 資本制度 下에서 殆히 疑問되지 안는 假定의 一은 모든 

可能的 方法에 依하야―各種 機械의 新發明으로 因해서 婦人과 小兒의 使用

에 依하야 能率을 增大하랴고 可及的 勞動時間을 延長함에 依하야―可及的 

生産을 增大하지 안으면 안되겟다는 것이다.


